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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02년도 제6차 성찬식이 시행되는 ‘성찬주일’ 이다.1부 

예배부터 쁨 예배에 걸쳐서 시행되는 성찬식을 통해서 깊은 은혜 

의 체험과각성이 있도록 경건함으로참여짜， 

2002년도 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 

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회의 판단받는 모임01 되지 않거l 하려 뺨l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때에 귀정하리돼(고전 11:27~3때. 

성찬석 제6차 

“그리스도의식빼서” 
죄잉:in)와불명(앉mψ，les)과 비통(Bitterness) 그리고 무거운 짐(Bw‘dens}을 벗으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먹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 

느니라 사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먹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몽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자는쩨의 죄를 먹고 D씨는 것이니라이러므로 너희 혐l 약한자와병든자가많고잠자는자 

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정 

F폐I꾀~tJ，JI，~뺀i한n판헌섬. 

; 구약에 나랴난 션교 -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 (본흔) 

2. 구약에 있는 션교률 위한 하나님의 목적 
시면%변의선교적관점 

시편 96편 역시 싱당한 의미에서 선교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시(詩)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저 

X판유대인들을헝꽤 여호와께 노래할뿐만아니라하나님의 구원을닐마다선포할것을교훈하고 

있다 “여호와께 노래히여 그 이름을송축하며 그구원을 닐마다선파할지어다그 영광을 열방중에， 

그기이한행적을만민중에 선포할지어다’씨 96:2~3). 

이 시편에서 분명하게 발견할수 있는것은그 내용어 좋은소식， 곧복음이요구원이며， 이 구원의 

소식이 미쳐야할 범위가모든 열방과만민이라는사실이다. 특히 ‘선파 R떠없띠라는단어의 히브 

리적의미는신익에서사용된 ‘전한다는뭇과동일한의미를가지고있는데，오늘날의 전도한다 또 

는 ‘선교한다 라는 것과같은말이기도하다. 즉이 단어는 ‘좋은소식을 가져온다 , 기쁜소식을선 

언호봐’ , ‘복음을선포헨F는내용을담고 있다 그리고우리가 익히 아는바와씬 신의에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돗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ü)에서 다 이루어주신 완성된 것을 전하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므로시편에서 적용하고있는 ‘선파는이와같이 좋은소식， 곧메시아를옹세상에 전파 

하도록 t부르삼을받았다는뭇이다. 이것이0벨로선교의 진정한의미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시편 %편을순수하게 ‘종말론적 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도한다. 그러나%편의 

정점이 되는 5절은 만민이 여호와δ}나님을 알고 또 만민에게 여호와를 전할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반방의 모든신은헛것이요여호와께서는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씨 96:잉. 이 말씀 

은그당시 중동지빙에 널리 퍼져있던 범신론을도말시키는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그행사를온 

세%에 널리 알릴 것을요구하고 있다. 그리고더 나아가만방의 족속들로 히여금여호와하나님께 영 

광과권능을돌리라고촉구한바. 그뿐만아니라， 예물을가지고그의 궁정에들어갈것을권유하고 있 

디{시 96:7~8). 이것은이스라엘의 특권이 아니요온땅이 하나님 잎에서 떨 수밖에 없는경외홈씨다. 

그리고하나님께로돌아온모든사람들은이스라엘과더불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만민을공평 

하게 판단하시며 오신다는 것을 만민에게 권하도록부픔을 받은 것이다{시 96:9~10) 특히 시편 2장 

7절을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메시아로보내실 것을말씀하실 때 전하노라 라는표현을사용 

하셨는데， 이것은시편 %정3절의 ‘선포할지어다 라는단어와동일한의미를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해+님과그의 아들에 대한종교적 반헝이 온 세샘l 퍼져 있댐l도불구하고， 열방은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돌아오+그 아들에게 입맞추어야하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해+님의 진 

노를 받는다는 것을일이야한다고 외치고 있다{시 2:9~12). 즉하나님의 좋은소식을능동적으로 전 

하여 온열멍에 이어l 응답하도록하는것이 시편의 내변에깔려 있는갈멍이다 
시편 9편에서도 이와 비슷한의미로 ‘선포할지어다 라는단어가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전하여 알 

게 한다 라는의미를7찌고 있대시 9:1O~11) 이곳에서 저자는온회중이 여호와께 감사와찬송으로 

노래할 것을 선포함으로써 시를시작한대시 9:]). 그러나시편 9편의 중추적인 내용은 디음과 같다. 
‘펴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히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랴로다”씨 9:7~8). 즉 시편기자는 메시아가재림하실 때까지 기다 

려야한다는 것을마침내 깨닫고 그것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그는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모든 것 

이 재림 때까지 미루어지는것은아니라는사실도깨달았다. 달리 말하자면， 메시아가재림하시기 전 
에도 압제 당하고 가난한지들을 위해서 여호와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백성에게 선포해야한다는 

것얘-(11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언제나이들의 부르짖음을들으시고 기억6씨며 응답하시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동싸님을찬양히는것 은 하나님을전하는것을앞서게 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 

하고 찬양 과 ‘전파 , 이 두가지는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용 열방을향δ}여 하나님을증거히는한묶 

음이리는사실이다. 즉， 이스라엘은 열멍빼케 히나님을증거하기 위하여 먼저 부릎을받았으므로 하 
나님을찬양하게 되었고， 또부름을받아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으므로능동적으로 이방을향하여 나 

아가야한다는 의미이다. 이와같에 이스라엘이 능동적으로이빙엔들을향히어 나아가도록부름받았 
음에 대한소명은다른시편향1\서도발견할수가있대시 57:9, 시 끄9:46， 시 12.6:2, 시 l뼈:끄~12) 

그리스도께서는자주 죄인들의 식빽l 동참하셨다. 그땐1서 주님은그들의 식탁을거룩하게 하셨고， 

그뚫 거룩하게 6없다. 그리고마침내 주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뼈 결코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식탁을마련하셨다 그후로 그분께서 손수 제정하신 그 식빼는 언제나 죄인들이 챙}들었다. 

지금도 그분의 거룩한 식탁에는 여전히 죄인들이 챙}온다. 그분께서 베푸시는 영생하는 먹을 먹고， 죄 

를 씻기시는 잔을 받기 위해 죄와불평과 비통합과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분께로 니아온다. 오 주 

여， 이 성찬의 시간을축복하소서! 

시면 117면의 선교적 관점 

시편 117편은 07편이나%편과같}이 두드러지게 선교적인 시(詩판아니지만， 모든 열방과모든사 

람들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찬%댄l라고독려하고 있다{시 llT1~2). 성경 안에서 기장짧은시편인 

117편은가장짧고가장심오:õl게 해+님의 마음을증거하고 있으며，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하나님의 

인자히짐이 얼마나진실하고 영원하신가를들어야할것을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땅위의 모든백성 

들이 여호와하나님을찬행}는그닐에는 이 땅의 모든사람흙l게 살아계신하나님을깨우쳐주고 

찬행}도록 하나님을 전한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증거해야하는자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구빽1서 나타난 계시는 누구에게 임했던 것이란 

말인7}? 그러므로 이 시편에 있는 기장중요한 전제는 모든 이방나라들이 여호와의 소식을들었고 

계속해서 들려져야하는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을행때 니-o}7꺼l 하는 가장큰동기는자신들을향하신 여호와 

의 인지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열방을향히여 전 

해야할 것은자신들이 뺨}누렸던 하나님의 인책냄과 진실하심이며， 그 인X펴냄과 진실하심은 

모든열방으로뼈금이스라엘이 누렸던그동일한은혀}를누릴수 있게 5뜯것이다 진실로그러하 

다. 오직 구원받은 이빛엔과유대인만이 하나님을찬양할수 있으므로 구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여호 

외를증거핸 일이 전적으로 필요때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처럼， 시편 07편， 96편 그리고 117편을 비라볼 때， 구!에서 이스라엘에게 선교사적인 사명이 없 

다는결론은참으로잘못된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선교사적인사명과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만방의 빛이 되도록부르셨다고보아야호바. 이러한맥릭에서 많은시편들은모든나라 

들과백성들이 송싸님을찬%빨 것을노래하고 있으며(시 47:1; 07:3,5; lCX):1; 117:]), 더 직접적으로 이 
스라엘사람들을향하여 여호와t-\나님의 위대하심과그행적을말하고선포하며 세싱써l 알려서 모든 

열방과 백성들이 이스라엘과힐L하여 하나님을 찬%빨 것을 외치고 있다{시 9:11, 105:1, 18:49, 96:2~ 
3} 어떤 시편 기자들은자신들이 열방들가운데서 하나님을찬양하고 있대시 57:9;100:3). 

기대되는결과는곧， 땅의 모든끝으로부터 이 땅위에 있는모든백성이 하나님께로돌아오+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이대시 22:27. 66:4. 86:9. 96:에. 그러므로솔로몬이 성전을하나님 앞 

에 드릴 때에 드렸던 기도기운데서 온땅위에 있는백성들이 여호와판이 하나님이신 것을알도록축 

복.õ\여 주실 것을간구한 것은 그리 놀라운사실이 아니대왕상 8:43~ED) 그러나 아직도 어떤 시람 

들은구익에서 선교의 형식으로내어보낸증거가없으므로 구약의 선교는능동적으로나가서 전하는 

것보다는 이빙엔들이 이스라엘로 찾아와서 듣고 믿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밍엔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그 책임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빛엔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내 의 이야 

기는 ‘구약시대의 선교가 찾。}가는선고까아니다 라는 견해를정면으로반핸뜯예이다. ‘요내는 

앗시리아의수도 니느웨로가서전하라는명령을받았다 비록이일은 ‘요내의편협한민족적편 

견으로 인해서 억지로 또는거의 협박처럼 깅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 

을축복용}셨던 것이다. 물론 ‘요내는자신의 본국인 이스라엘을여지없이 짓밟는무지한대적에게까 

지 펼쳐지는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어처구니없이 실망할수빔에 없었다 그러나결국요나는 이스 

라엘 나라밖으로나0까구원을전하는선교사의 역할을김당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시편의 기지들이 마음에 그리고주의 종의 입에 해+님의 말씀을 넣어 주 

시고보내셨던 것이다 무엇보다도복음을혼자의 생각으로 만들어 낸사람은아무도 없었다 복음은 

항상밖으로부터 오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δ버님의 좋은소식， 복음을들어보지도못한이밍엔들 
을 행}여 하나님을찬.oj'하고 경배드리며 또 경외하라고 강요하거나 또는 격려히는 것은 결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열뺑l 하나님을 찬행}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는종빨H 일어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구약의 시펀기자들이 살던 그때에도 기대한 일이었으며， 서l Ĵ에 있는모든 열방과 민족 

이 하나님을알고또하나님을찬양하며 섬기도록되어 있었다. 띠라서 열방으로히여금하나님을찬 

%봐고그구원의 은헤를 얻는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또그의 계획이 중심이라면， 선교야펠로구약 

- 이후에만들어진것이아니며 오히려선교는구익반을보더라도중심점을이루고있다는것을여실 

히깨닫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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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ANKFUL 

MAN 
(Lμke 17:11-19) 

And as He entered a certain village, 

ten leprous men who stood at a 
distance met Him: And it came about 

while He was on the way to 
J erusalem, that He was passing 

between Samat’ia and Galilee. and 
they raised their’ voices, saying, 

"J esus, Master, have mercy on us!" 
And when He saw them, He said to 

them, "Go and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 And it came about that as 

they were going, they were cleansed 
Now one of them, when he saw that 

he had been healed. turned back 
glorifying God with a loud voice, and 
he fe l/ on h띤 face at His feet, giving 

thanks to Him. And he was a 
Samaritan. And J esus answered and 
said. "Were there not ten cleansed? 

But the nine- where are they? 
"Was no one found who turned back 

to give glory to God, except this 
foreigner?" And He said to him, 

l ’'Rise, and 90 your waκ: your faith has 
made you wel/. " 

주만흥헌 

Sermon for next week 

In t야th뼈1 
read about men giving thanks to God. There are 

at least one-hundred and forty such situations 

concerning thanksgiving. Psalm 103 is a 

magnificent hymn in whkh David gives praises to 

God. In its opening verses you find David asking, 
“Who pardons a11 your iniquities, Who heals all your 

diseases;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Who 

crowns you with lovingkindness and compassiori; 

Who satisfies your years with good things,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Iike the eagle" (vv. 3-5)? 

Who actually does these kinds of things? God does! 

David knew this and truly appreciated God ’ s grace 

His thanksgiving to the Lord continues throughout 

this Psalm for His personal blessings (vv. 1-5), for 

His national blessings (vv. 6-7), for His forgiving 

love (vv. 8-14) , for His etemallove (vv. 15-18), and 

concludes with a universa1 call to praise (vv. 19-22). 

David was a thankful man. 

In Daniel 6 you find an evil plot that the 

commissioners , prefects, satraps, high officials, and 

govemors of King Darius' kingdom formed against 

Danie l. They fooled the king into enforcing an 

injunction that anyone who made a petition to any 

god or man besides the king would be cast into the 

lions ' den. Daniel knew the situation. What did he 

do? The Bible tells us , “ Now when Oaniel knew 

that the document was signed, he entered his house 

(now in his roof chamber he had windows open 

toward Jerusalem); and he continued kneeling on his 

knees three times a day, praying and giving thanks 

before his God, as he had been doing previously" (v. 

10). With all the danger Daniel stil\ went to house, 

opened his window, and gave thanksgiving to God 

Oaniel was a thankful man. 

When you look in the New Testament, in Acts 5, 

you will find Peter and the apostles being beaten 

under the orders of the Jerusalem Counci l. The Bible 

tells us, “ after calling the apostles in, they f10gged 

them and ordered them to speak no more in the 

name of Jesus, and then released them. So they went 

on their way from the presence of the Council , 

rejoicing that they had been considered worthy to 

suffer shame for His name" (vv. 40 & 41). Even 

under extreme persecution these men still 

appreciated God ’ s grace and were grateful. In every 

circumstance believers can be thankful , “ J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God ’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 Thes. 5:18). Amen. My friend , it 
is God ’ s will in Christ that you be thankful. When 

you look at today ’s Bible verses, only one Sarnaritan 

retumed to give thanks to our Lor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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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an. He shall live alone; his dwelling shall be 

outside the camp" (Lv. 13:46). These ten lepers that " 

Jesus saw who stood far off were doing what was 

comrnanded. Leprosy is like a picture of the sinful 

state of all humans. We are unclean because of sin. 

These lepers were looking for the Master Jesus to 

have mercy upon them, just as we come to Jesus for 

mercy. Indeed, we can understand their situation. 

Praise God, our Lord is rich in mercy. His mercy is 

new every moming. These lepers cal1ed on the right 

Person. These poor lepers have many things in 

comrnon with you and me. We are all afflicted with 

the same discase, the earthly thing called sin. We 

are all dying because of sin. The wage for sin is 

death , Without Jesus Christ these lepers had no 

hope. Without Jesus Christ we have no hope. 

“ Therefore remember that formerI y you , the 

Gentiles in the f1 esh , who are called 

‘Uncircumcision ’ by the so-called ‘Circumcision.’ 

which is performed in the f1esh by humans hands­

remember that you were at that time separate from 

Christ, excluded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 , 
and strangers to the covenants of promise, having no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 (Eph . 

2:11& 12). 

Ten lepers were cleansed by Jesus Christ. Our 

Lord looked with compassion upon these men . 

Jesus immediately responded to their call , “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v . 13)! He told them, 
“Go and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v. 14). His 

comrnand demanded faith , “ And as they were going, 
they were cleansed" (v. 14). The priests had the 

authority to pronounce them as “ clean". These sick 

men received a wonderful answer from Jesus. When 

He said “ Go" , without hesitation they acted upon 

their faith . They believed and then they moved. 

Believers receive a reward from their faith 

imrnediately. Jesus cleanses our sins immediately. 

00 you want to straighten out the problem of your 

sins? AII you have to do is ask Jesus and He will 

help you and cleanse you. 

The saddest thing about these ten lepers is that 

only one man was thankfu l. “ Now one of them, 
when he saw that he had been healed, tumed back, 

glorifying God with a loud voice" (v . 15) . He 

exclaimed his appreciation with joy and 

thanksgiving. He came back to Jesus and “ fell on 

his face at His feet, giving thanks to Him" (v. 16). 

Why was he thankful? The nine others, the majority , 
that were healed were not thankful, why was this 

man thankful? He had been hopeless, now he had 

hope. He had been homeless , now he could go 

home. He had been r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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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λ}흩}는~ 
(~푸 17:11~19)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뀐}리아와 갈릴라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들어가시니 
문풍병자 열 명이 예수를 반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선생님이여우리를긍훌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71라사대 

가서 제사장협l게 너희 폼을보이라 
하셨더니저희가가다가 

깨끗함을받온지라 

그중에 하나가자기의 나온것을보고 

큰소리로하나님께 영광을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사B벼아인이라 

에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아홉은어디있느냐 

이이빙엔외에는 
하나님께영광을툴리러 

돌아온자가없느냐 

õl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71라 

네 믿음이 너를구원하였느니라하시더라” 

낌성판옥샤 

주민흥헌 

다음 주일 설교 

다윗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λ}하는 사람들에 대 

하여 읽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최소한 140회 정도 감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δF는 훌륭한 찬송입니다. 이 시편을 여는 구절에서 다윗 

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 

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 
홀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3~5절) . 누가 실 

제로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은 이것을 알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는 시편 103편에서 계속적으 
로 개인적인 축복(1~5절)， 그의 왕국에 대한 축복(6~7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사랑(8~14절)， 그의 영원한사랑(15~ 

18절)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우주적인 것을 찬%닝}는 것으 

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19~22절). 진실로 다윗은 감사 

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다니엘 6~에서 여러분은 바벨론의 총리들과 방백들， 그리 

고 다리오가 통치히는 왕국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니엘을 몰 

아내기 위해서 악한음모를꾸미는것을발견하게 됩니다. 그 

들은 왕을 속여서 ‘어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 이라는 명령을 집행하 

게 합니다. 다니엘은 진행되는 상황을 충분하게 감지했습니 

다. 하지만그가무엇을했습니까?성경은말합니다 “다니엘 
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샘으로 향하여 열린 %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 

라!' (단 6:1이.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조용히 집으 

로 돌아갔으며， 집의 창문을 열었고， 하나님께 감λ}를 드렸습 

니다. 진실로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사도들 

여러분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공 

회의 명령 아래에서 매질을 당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발견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행 5:40~41). 불같은 핍박에 놓였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여 

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에서 믿는자들은감사할수있습니다. ‘뱀사에감사하라. 이 
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뭇이니라” 

(살전 5:18). 아멘. 사링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뭇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구 
절을 읽을 때，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되돌아와서 주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병의 나병환자들이 고침을 받 

았으나， 예수께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였습니다. 이 상황 

을 좀더 살펴보기 위하여 가까이 접근하여 봅시다. 

예수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열 명의 나병환지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의 육체의 회복에 대한 커다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들은 그것을 기도했고， 요구했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기도응답을구하는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우리에 
게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λ에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 

셨다고 밀L해줍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퉁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2절). 이들은 멀리 서 있어야만 했습 
니다. 그들은 나병으로 불결해진 몽 때문에 예수 옆에 가까이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도시나 마을 안에서 
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 
라그가부정한즉흥자살되 진밖에살지니라"(레 13:4히 이 

열 명의 나병환자들은 율법이 시키는 대로 예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얘멘 했습니다. 나병은 죄악으로 7t득한 

모든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 때 

문에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 나병환^~들은자신들에게 자비 

를 베풀어주실 것을 기대δ보 口}음으로 주 예수를 바라보았 

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비를 구하러 예수께 나아오는 것과 같 
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뺨시다. 진실로 주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 

니다.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 나병환자들은 의 

로운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이 가난한 나병환자들과 여러분 

과 저는 많은 면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질병， 즉 죄라고 칭하는 세상적인 것에 괴로움을 당하 
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샀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나병환자들에게 소망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 

리 역시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 

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서%에l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엘 2:끄~12). 

믿음과순종에따른응답 

예수 그리스도는 열 명의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셨 

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 

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흘히 여기소서"(13절). 주께서 그들에 

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폼을 보이라” 
(14절). 대제사징에게 나병환자들에게 깨끗하다 라고 평가 

할 수 있는 권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질병에 걸렸던 사람 
들은 예수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 
게 까라 고 말씀히셨을 때，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들은 자신 

들의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움직였습니 
다. 믿는 자들은 즉시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땀을 받습 

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즉각적으로 씻기십니다.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로부터 즉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행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예수께 간구하십시오. 그 
리고 주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며 정결하게 하실 것입 

니다. 

감사하는한사람 

그러나 슬픈 일은 열 명의 나병환자들 가운데 오직 한사람 
만이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15절). 

그는 기쁨과 감격으로 소리 높여서 감사를 외쳤습니다. ‘폐 
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16 

절) . 그는 왜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왜 병을 고침 받았던 열 

명 가운데 다른 아홉 명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만 감사했을까요? 그 한 사람은 전에는 소망이 없 

었지만， 지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에는 집이 

없었지만， 지금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 

에는 사람들에 의해 거부되었었지만， 지금 사람탬게 받아 

들여지고 환영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깨끗해 
진 나병환자처럼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홉을찾으시는주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 감시를 한 후에， 예수께서는 슬픈 
질문을 하셨습니다. “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 
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 

광을돌리러 돌아옹 X까없느냐’Cl7~18절). 믿는자들이 얼 

마나 빠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까? 

예수께서 감사히는사마리아사람을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19절). 아멘! 

이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감시를 히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잊 

어버리십니까? 예수께서 기다리십니다. 주께서 아홉 명을 찾 
으셨던 것처럼，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게하시겠습니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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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 

“감!자한깨 ιημoγ of고 íl 강Jι l ε 1- " 

호뺑 OJ에 I관팔이 없어요 11 

이번 3차 단기선교단원들이 가게 될 9개 국(알렉산드리아， 카자흐스탄， 불가리 

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루마니아， 키르키즈스탄) 중 알렉 

산드리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은 이슬람 국가 

이거나 이슬람이 주요 세력으로 퉁장하는 국가입니다. 충현의 성도들， 특별히 이 
곳으로 단기선교를 떠날 단기선교단원들은 우리가 만날 이 이슬람과 무슬림(이 

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에게는 진정한 호 

빵의 맛， 단팔의 맛을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이훌람과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통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 

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분명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라고말씀하셨습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는단지능력있는 ‘선지자’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갈 

2:20 , 엠 2:8-9)이 아니라 ‘선행’ 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이슬람! 지금도 

이들 무슬림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의 하나로 한 달간의 금식기도를 준비하 
고 있답니다 

라마단 기도! 구원의 길? 

무슬림들은 매년 라마단(이슬람 력[歷1， 올해는 11월 6일부터 12월 5일) 기간 동 

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무슬럼에게 라마단은 금식 이상 

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 
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회 

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 

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6)라고 증거함으로 ‘예수께서 하나 

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옹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 8:42)라고 말씀하심으로 금식이라는 열심 , 다시 말해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나 

지 못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도 대 억(易)라마단 기도 
그들의 기도의식이 어 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신실하며 ， 진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호빵의 단팔인 ‘예수님의 십자가’ 

가 없는 믿음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 

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회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벤후 

3:9) , 이러한 필요로 인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이 오히려 이 라마단 기도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역(易)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것이 바로 ‘역라마단 기도운동’ 

입니다. 

우리가활수있는일 
귀신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은 왜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 

지 못했는지에 대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막 9:29)라고 말씀하심으로 영 

적 전쟁에서의 기도의 중요성을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라고 말씀하심으로 ‘성령’ 의 힘 

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자녀는 기도와 성령충만 

으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마 28:19 - 20) , 단기선교 
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해 헛된 신을 구하는 무슬림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맛보 

고 있는 호빵의 단팔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맛보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 

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꼭 안고 가야 할 무슬림들! 우리는 그들을 마음에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간구함으로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이 주신 소명에 충실한 일일 것입니다. 

라마단이 시작되는 11월 6일， 우리의 하나됨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무슬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를 희 

망하며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11월 6일 

영국 루턴 지역의 무슬림을 위한 기도 

1 직업이 없고 장래의 소망이 없는 젊은이들이 광신적인 무슬림이 되어 아프가니스탄의 알 

카에다와 같은 기관에 연합함으로 태러 전쟁에 참여 희생하는 젊은이들이 진정한 구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기도하자. 

2, 무슬림 공동체에 사랑의 주님을 보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빛된 그리 
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11월 7일 

차메룬 무슬림을 위한 기도 

지금 카메룬에 있는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라 

고국가 전체적무로종교적 자유가존중되어지길 기도하자， 

2, 카메룬의 민속적 이슬람과관련된 마술적인 행위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를 통해 
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특별히 기도하자 특별히 카메룬 북부 지역의 무슬림들 

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조직적인 전도의 노력으로 그 나라가 결실을 맺고 강해진다. 

11월 8일 

뱅갈리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전 곳곳에 뱅갈리 무슬림 공동체에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 

시도록기도하자. 

2 하나님께서 뱅갈리 무슬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해외에 살고 있는 그들의 공동 

체에 복음을 전할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신îf을 가진 사람들이나 뱉핍데시나 

인도로돌아와그들의 조국에서 신$}을 나눌수 있도록 기도하자. 

11월 9일 

인도네시아코머링 지역무슬림을위한기도 

1 많은 인도네시안과 국제 기독교인들이 코머링 지역에서 사역하기 위하여 보내지고 복음 

을듣기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코머링 사람들에게 이들을보내 주시기를 기도하자， 

2, 적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여 영적인 리더가 되고 예수님께로 이끄는 운동이 
될수있도록기도하자. 

11월 10일 

핍박 받는 선자들을 위한 가도 

이슬람 국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지역 

교회에서 제 역할을 해서 그들의 세계에 예수님의 빛을 가져올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주께서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붙드셔서 신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 

하지 못한 더 강한하나닝의 인자하심을선물로 받을수 있도록 기도하자. 

“선교 개도회로 모압'"다” 

2002년 1 ， 2차 단기 선교에 700여 명의 성도가파송되어 

복음을증거하였습니다. 

금번 3차단기 선교단을파송하기 위하여 기도로준비하고 있으니， 

파송될 3차 단기 선교단과복음이 전해진 1 ， 2차 단기 선교사역지를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로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 을벌리훌 

시간 : 주일 오후 4시-4시 40분 
자격 / 1) 1 ' 2자 단기신교를 다녀온 성도 2)3자 단기 섣교툴 준비띠는 성도 

3) 신교에 관심있는 성도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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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처/사를 휴{한 lf도 
김 상혁 (고퉁부)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고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 된 이 생명의 공동체를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교만하여 믿음으 

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 

로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죄짓지 않고 살도록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 

도록붙들어주세요. 

또한， 고등부의 모든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붙들어 주세요. 

찬양하는 찬양대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도록 붙들 

어 주시고， 찬양대뿐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영흔들이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 드리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에 매달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고등부가 서로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 

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가난하고 병들고 죄짐에 눌린 자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벤. 

충혐의 고등학생 여러분야여 돌아오라. 

우리 합께 예수께로 까자! 

백 봉 선 (집사， 고퉁부 교사) 

이번 고등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와아들과성령의 이름으로세례를주고내가너회에게 분부한모든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옛 친구 찾기 및 새 친구 

갖기”라는 이름으로 총동원전도를 진행한다. 교사들은 옛 친구 찾기에， 학생들은 

새 친구갖기에 중점을두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교사들 

은 자기 반 장기결석 학생들과 별도로 교사들이 살고 있는 교구에서 장기결석 학 
생 1명을 선정하여 심방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교사가 각 학교의 후원교사가 되 

어 직접 학교를 방문하고 학생들을 만나는 동 학원전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나도 한 학생을 맡아서 찾아갔다. 그 학생은 고3 수험생으로 가족 중에서 혼자 
만 믿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담임교사가 아니어서 심방을 거절하면 어떻 

게 하나 하고 내심 걱정도 되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학생 집 근처에서 

학생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학생은 작년에 우리교회 에 둥록하여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직접 찾아와 줘서 매우 기쁘다고 했다. “이렇게 기뻐할 줄 알았으면 진작 찾아오 

는건데 

그 학생은 수능고사 준비로 인해 매우 긴장하고 있었다. 고3이 되자 믿음생활 
에 대한 아버지의 반대가 높아지고 학원 수강 등으로 인해 거의 주일성수를 못하 

고있었다고했다.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준비해간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로 격려해 주면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책과 씨름하면서 생활하는 것 

이 힘들겠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고둥학교 생활을 보 

냈으면 좋겠구나. 물론 선생님도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라고 말하고 함 

께 기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홀로 신앙생활 하는 그 학생의 얼굴이 한 동 

안 아른거 렸다. 그리고 우리 고퉁부 학생들이 생각났다. 

지금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옹다. 믿음보다 세상적 삶의 방 

식을 요청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들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다. 대다수 장 

기결석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부모님께서 “교회가지 말고 학원에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 언제나 우리 어른들이 먼저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날이올것인가? 

써!상의 1.1 혀1， 성 갱의 1.1 핸! 

김 효 연(고퉁부) 

고301 되면서 말씀묵상 시간과 기도 시간을 소홀히 했다. 그 

러면서 주님께 변명했다. 

“주님 이해해 주실꺼죠? 전 고3이잖아요 

결국 주님께도， 내 자신에게도 변명은 안 통한다. 힘들고 지치 
니까 결국 내가 찾게 되는 건 ， 친구도 엄마도 아닌 예수님뿐이다. 

말씀묵상과 기도시간은 내가 주님을 위해 배려하는 시간이 아니 

고 주님께서 나를 돕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 2:18). 

주님께서 직접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친구보다도 엄마보다도 나 

를잘도우시는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 

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 

심하지 말라" (약 1:5-6a).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 구원의 지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데， 난 지금까지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갖기 위해 

혼자 바퉁거 리며 , 말씀묵상도 소홀히 했다. 분명 하나님은 날 보며 안타까워 하셨 
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게 됐을 때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 

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알거든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자에게 성령을주시지 않겠느냐" (녹 

11:9-10,13). 

지금껏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것이었는데 말씀은 구 

해야 할 것이 성령이며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한다 우리의 지혜는 성 

령인것이다 

하나님께 말씀묵상을 통해 지혜를 구하면서 항상 기도한다. 수능이 얼마 안 남 
아서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은데 ，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나도모르게 마음이 편해진다. 초점이 세상이 아니라말씀에 있기 때문이다. 

고등부 담임 선생님께선 항상 내 기도보단 친구의 기도를 더 많이 하게끔 하신 

다. 그래서 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에게 말씀 묵상 때 ， 좋았던 말씀들을 꼬박 

꼬박 문자로 보내준다. 그리곤 내가 보내준 말씀으로 묵상하게끔 기도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멈환 려|셔으| 춘삐| 

처음 말씀 묵상은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 

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통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둡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 

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눔자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 6:7-10)입니다. 

개미는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추수 때를 대비합니 

다. 우리의 추수 때는 심판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주권 

신동진(고퉁부) 

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 때를 대비해서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좀더 자자， 좀더 졸자”하고 

주님을 멀리하면 곧 심판이 옵니다. 고3들이 “좀더 자자”하고 지내다보면 어느새 

수능일이 오는것처럼，우리의 영적 추수때도그렇습니다. 수능보다도 영적 추수 

가 더 무섭습니다. 고3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편1편과 23편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다 외운 적이 있는데요. 

1장에 여호와를 믿는 의 인은 여호와가 길을 예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 

호와를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합니까? 자신의 길을 예비합니까? 

그러니 주를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23장은 내가 부족하다거나 힘이 
들 때면 이 말씀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 

리로다”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험악한 데를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여서 더욱 힘을 받습니다. 더욱 주를 위해 험악한 데도 두려워하지 

않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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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삭탁에서 
12교구 뒤건량 목샤ι감정신 전도사 

12교구 구역장 영성훈련은 인도자의 강 

의가 아니라， 구역장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 

고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죄’ 와 ‘짐’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었 

다 

인도자는 ‘죄’ 를 ‘성찬식에 참여하는 조 

건’ 이라고 특이하게 표현했다. 즉， 성찬식 

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며 죄인이 아닌 사람 

은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정확한 견해이다. 성찬식의 중심에 

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만드셨던 이유는 그분께서 죽 

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심을 단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칭 의인은 성찬식에 들어올 필요가 없으리라. 

‘무거운 짐’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 재미있는 고백 하나가 있었다. 자신은 성 

찬식을 할 때는 분명 짐을 모두 내려놓고 참여하는데 ， 집에 도착해 보면 다시 그 짐 

이 자기에게 있더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성찬식이 끝나면서 다시 그 짐을 젊어진 

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우스광스러운 광경인가? 하지만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되 

새겨 볼 만한 이야기이다. 우린 자꾸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짐을 

해결하려 한다. 그러니 내려놨던 짐을 다시 젊어진다. 예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다. 짐을 내려놨더니 예수님은 더 힘들 것 같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고 하신다. 그러니 기겁하고 다시 자기 짐을 젊어진다. 

짐을 진 죄인들이 여. 짐을 내려놓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자. 이 짐에는 가치 있어 

보이고 유혹할 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 

뜨릴 짐이다. 십자가를지자. 이 십자가는무거워 보여서 ， 내가지면 쓰러질 것 같지 

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영광의 십자가이다.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오늘 성찬식 
에서 단호히 결정하자. (권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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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배 안에 물이 차지 않는 한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웅도 우리 내면에 침투하지 않는 한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벌어 

지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롬 8:2잉， 게달과 메섹， 세상을 벗어난 회개의 순간부터 전국의 성도들과 함께 영화로워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롬 8 :31-32).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관성 없는 순종을 패찜하게 여기셔서 한 동안 우리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게끔 내벼려두기로 

작정히셨다 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영 

적 제온에 따라 증감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 

의 일상의 고초나 사소한 문제를 주목하고 계실지 의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간 

구합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은 큰 문제를 이겨내는 그 믿음이 사소한 경우에도 효력을 발한다 

고 말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여정에서 내딛는 발걸음 하 

나 하나에도 섭리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만 하는 동산 

으로의 도피가 아닙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호t해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 누구나 밟는 명을 밟고， 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똑같은 두 

려움을 느끼고， 같은 압력에 시달리고， 같은 고민을 겪고， 같은 땅에 묻협니다. 다만， 다른 점 -
이 있다면 걸어다니며 숨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첼}가는 삶의 조건을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그것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장위 하나님’ 입니 

다 이 단 하나의 조건이 믿음의 삶을 세상과 구분 짓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은 사단의 공략을 피해 그때 그때 달아나는 위태로운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견고 

하고 확고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 

며， 우리가 떠날 때나 돌아올 때나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심에 대한 확신 

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옹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ψt 10:29). (다음주에 계힘 (엄혜원 기재 

져다곰주일한송 ..... . 

137장 “올랍다 주암의 큰 은쩨” 

이 찬송가는 평생 주일학교 일에만 헌신하면서 약 500편의 찬송시를 쓴 줄리아 

H. 존스톤(Julia H. ]ohnston ，1849-1919)이 작시하였으며 ， 무디 성경학교의 음악선 

생이었던 다니엘 B 타우너가 작곡했다. 이 찬송가는 이 세상의 죄가 아무리 많고，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보다 더 크시다고 하는 내용으로서 , 롬 5:20 하반절 
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준다. 

1절 불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뒤에서 어린 앙 보혈을 흘렀네 

후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절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뒤협하나 

허/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3절 죄악에 울든 영흔들을 주께서 II/로 셋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셋어라 

4절·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져주네 

헝저/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말고 곧 받아라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기쁨과 감λ까 넘쳐 자동으로 몽이 좌우로 움직여진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율동하듯이 리듬에 맞춰서 부드럽게 ‘주의 은혜’ 를 표현하여 

부르면될것이다. (찬앙위원회) 

+~톤효슬’ 

l교구요정헌장로(납64~f/)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도록 기도해 주세요-

- 2교구 암Ã/현 잡샤(öf52세)난소암 말기로 미국 소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천 

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남은 시간을 평안 속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 

요 

12교듀 권미네자 잡샤(여'68세) 훼장암 말기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13교구 이정진 어린이(남8세) 근위측증(신체의 아래부분부터 서서히 굳어가는 

병)입니다. 극빈가정의 어린이로 현재 부평 소재 사회복지재단인 성동원에 있습니 

다. 어린 영혼이 믿음으로평안을누리고，또그가정에 위로와돕는손길이 더해지 

도록기도해 주세요. 

;않: 새가족을 소개발니다 

이자연 정도를 소개합니다 

저는 부산이 고향이며 직장 때문에 서울 

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에 다녔 

지만 성장하면서 믿음이 연약해져 신앙생활 

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다니면서 주위의 많은 분들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셔서 ， 하나님을 믿지 않 

았던 제 마음에 동요가 일어 다시 열심히 교 

회에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6월부터 충현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 첫 날， 교회의 

웅장한 외관에 감탄했고， 사람도 많고 건물 

의 규모가 너무 커서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시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했는데 ， 새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성경암송대회와 퀴즈대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외웠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효댁정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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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찬 희 (사랑부교사) 

사랑부에서 동호를 못 본 지도 꽤 많은 시간 

이 흘렀다. 동호는 늘 주일 아침 일찍， 교회 

에 와서 선생님들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 

렸다. 동호는 항상 주보에 자신이 힘겹게 

쓴 글씨를 내보이며 일 주일 통안 했던 

일과 다음 주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 

해주었다. 선생님이 잘 알아듣지 못하면 

갑자기 엎드려 손으로크게 써 보이기도하 

였다 

일 주일 동안 주일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것을 
가장좋아했던동호 

기쁨으로 찬양하던 것을 좋아하던 동호. 
말을 잘하지 못하고 표현은 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속에 품고 

있던동호. 

그 누구보다도 활발하고 늘 해말은 웃음을 가지고 있던 통호가 병상에 누워 산 

소 마스크로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다. 거친 숨소리와 힘겨워 보이는 눈동자. 

“왜 하필 동호이어야하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동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이다. 만약 십자가에 달려 동호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면 ... 

‘동호를통한하나님의 뭇’ 이 무엇인지를깨닫기 위해 주님께 간구했다. 통호 

를 통해서 동호의 부모님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 

을 깨달을 수 있었다. 동호가 힘들어하는 이 때에도 하나님께선 예전이나 지금이 

나 동호를 사랑하시고， 동호를 통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 

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 

어려운상황이 올지라도동호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천국 

을 소망하길 바라고， 동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천국의 소 

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r:: 
-L-

이 수정 (에바다부) 

저는 4년 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하나님 이 살아계신 분이 

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왔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머리 속에 되뇌이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은하나님의 뭇이 아니라제 뭇 

대로였습니다. 그런 너무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는 귀가 들리지 않아서 어려서부터 늘 말이 없었고， 잘 웃지 않았습니다. 그 

래서 고독한 어린 시절을보냈고그 때부터 모든 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괴로움 

을 많이 겪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속 흙탕물에 빠져 욕심과 거짓， 그리고 원 

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에바다부 청년회 지도로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청년들에게 나눠준 쪽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항상 기도하 
고 무엇이든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o} ...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너무 게을리 하였구나. 늘 먹고 놀기만 했구나. 배 

는고프지 않았지만오히려 영혼은많이 메말랐구나’ 하는것을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 린 시절을 돌아보고 제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무척 

사랑해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늘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심을 알게 된 것입 

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뭇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중에 뭇대로잘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그것은바로기도입니다. 

늘 마음 속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하지 못 했습니 

다. 왜 자꾸 기Ð} 안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를 못 하게 하는 

사단을 물러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대신하여 십자가를지신 예수님의 보혈로깨 

끗이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 

사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기도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 나 

약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어 하 

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소서. 시험을 당할 때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 늘 주 안에 거하므로 강한 바람이 불어와 

도， 지진처 럼 흔들리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 

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ZyzF (Acfs) 숭 vl형7케 3} 승 낀%7F? @ 

사도행전은 선교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들을 흔F하여 심각하게 도전하는 성경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도전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이방 

인을 위한 복음전파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사람 님}울’ 을 중심으 

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복음전파가 불일 듯이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냐까， 오늘날 

의 교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하지 않는 나태함에 대하여 갚이 있게 회개해야 할 것이 

며 ， 선교에 열심을 내었던 초대교회의 회복된 모습을 본받아 모든 족속을 향한 복음 전파에 

많은 헌신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을 읽으시면서 ， 모든 족속에게 복음 

을 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 

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하눈소명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교회가 처음으로 

조직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둘 여 

유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현상은 종교개혁의 시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 

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민의식’ 때문입 

니대종교개혁자들은 선교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받았던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로 예루살램 교회는 ‘아브라함’ 의 피가 흐르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자신들의 ‘민족 공동체’ 

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기에 이방인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무척 

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행전 10장’ 에 나타나는 ‘베드로’ 의 환 

상(tranc리사건과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베드로’ 의 외식(hyφcrisy)사건입니다 전자 

(前者)의 사건은 땅 끝의 모든 족속에게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불결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생각은 곧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후자(後者)의 사건 

은 베드로가 환싣L을 통해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페울’ 에 의해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에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유대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그래서 베드로’ 는 님}울’ 에게 매우 심한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바울’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별하지 않으며 ， 유대인의 전 

통과 문화， 그리고 유대교적 공동체성을 파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한 것 

입니다(사도 바울도 회심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읽으시고， 또한 그러한 장애와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모습을 깨달으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을 읽으실 때에는， 성령의 사역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전 1장 8절에 나타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연’ 이라는 조건적 절대언약은 사도행전 

에 나타난 선교의 전체적인 근원과 원동력으로서， ‘성령’ 은 선교의 ‘주제’ (Chief Mater)이시 

오 너희’ 는 선교의 ‘도구’ (T，∞l)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너희’ , 즉 선교의 도구인 ‘증 

인’ 들과 ‘교회’ 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는지 눈여겨보십시오. 

또한 ‘사도행전’ 을 읽으시면서， 오늘날의 선교가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하자면， 성령의 권능에 휩싸인 증인들이 무엇을 전하고 다녔는지 

분명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전한 것은 ‘복음’ 즉， ‘예수’ 였습니다(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서 ‘예수’ 라는 단어에 표시를 하면 그 사실이 영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죄 사함， 구원， 등 복음에 관한 일들이 증인들이 다니면서 전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선단체와 같습니다. 물론 현지인들의 굶주림과 질병을 외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잃어버렸다면， 그 

것은 커다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약간의 음식과 옷으로 영원한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입니 

다. 이 세상의 펀리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주에계속) 

김동하 목사(출표댁 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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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모임 

1 ， 11월정기당회 
일시 6일(수) 수요2부 예배 후 
장소，당회실 

2‘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4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베다니훌 

3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 5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베다니훌 

4 안수집사회월례회 
일시 ‘ 오늘 15:30(1 5대 전원 참석요망) 
장소 ·교육관 201호 

5, 이 미용전도회 월례회 
일시 7일(목) 11:00 
장소‘영아부실 

6，권사 1지회월례회 
일시 : 6일(수) 수요]부 예배 후 
장소，영아부실 

남녀전도회 

1 베드로 10지회 월례회 
일시 ‘ 12일(화) 19:00 
장소 ‘김경환회장댁 

2 한나 4지회월례회 
일시 : 1 0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영아부실 

3 한나 6지회월례회 
일시 :10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401호 

4 한나 12지회월례회 
일시‘오늘교구모임후 
장소 ‘봉사관 지하1층 

5 루디아 3지회월례회 
일시 ‘ 8일(금) 11:00 
장소 ’ 연합구역예배 장소 

6 마리아3지회월례회 
일시 : 8일(금) 11:00 
장소 연합구역예배장소 

열세 

임잠수성도 

최 영옥 집사의 남편 ， 17교구 수지3구역 / 
24일 별세 ， 26일 장례 

2 김종범성도 
김우정 성도의 부친， 박정미 권찰의 시부， 
4교구 서래2구역 /26일 별세 ， 28일 장례 

3 최수희타교권사 
김원철 집사의 장모， 지순애 권사의 모친， 
17교구 무지개1구역 / 27일 별세 ， 29일 장 
례 

4，주진각은퇴집사 
이명자 권사의 남편， 16교구 산본3구역 / 
28일 별세， 30일 장례 

5，김성환성도 
김기현 성도의 부친， 하애숙 집사의 시부， 
17교구 연원구역 /29일 별세 ， 31일 장례 

6 심S댁성도 
신순희 집사의 남펀， 신명섭 성도의 부친， 
박영숙 권찰의 시부， 17교구 씻별구역 / 29 
일별세， 31일장례 

호
 」

켜
 를 

1 장훈 군(장영환 안수집사， 김경순 권사의 
아들， 1 0교구)과 홍정아 앙(홍성춘 성도， 
김미순 집사의 딸， 좋은 성결교회) / 11월 
5일(화) 12:30, 갈릴라훌 

2 김명국 군(김철수 써 ， 정순복 씨의 아들)과 
나충희 앙(나상인 성도， 배귀녀 권사의 딸， 
7교구) / 11월 7일(목) 13:00, 갈릴리흘 

3, 김용석 군(김남두 씨， 천정자 씨의 아들)과 
김현정 앙(김동원 성도， 이인숙 권사의 딸， 
1 6교구) / 11월 8일(금) 15:00, 갈렬리훌 

4, 최두성 군(최태식 씨， 곽순자 씨의 아들)과 
이영선 앙(이천호 집사， 김영자 권사의 딸， 
8교구) / 11월 9일(토) 15:30, 어린이 회관 
웨딩문화원 목련훌(~ 446-5111) 

5, 서병완군(서철순씨， 최효자씨의 아들)과 
박지현 양(박광래 안수집사， 유혜자 권사 
의 딸， 17교구) / 11월 9일(토) 18:00, 롯데 
호텔 제주 샤롯데룸(ft 064-731-1000) 

6 라이추 군(라이멘 테칭 성도， 치암슈힘 성 
도의 아들)과 신나미 앙(신현길 집사， 이학 
자 권사의 딸， 9교구) / 11월 19일(화) 싱 
가폴호텔 

직원모집 
충현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음흔빌(초보자도 가능 2. 자격 세례교인 

3. 제훌 서류 자필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전서(타교인인 경우)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lf 552-8200 

g*1*; 훌형-.쇠 

7교구새신자전도집회 
일시 ’ 10일(다음주일) 14:00 장소 : 복지관 지하2층 

대악 • 청년부 성극 쩌14회 정기공연 “벌라도의 고백” 
일시 : 9일(토)18시， 10일(주일)13시 장소 : 복지관 지하2층 마르다흘 

군복무 중인 영제에게 성탄선물을 
군전도회에서는 성E떨의 기쁨을군복무중인 형제들과 나누려 합니다， 

가족 중 군에 복무중인 형제들의 주소를 군전도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기입하여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부차량봉시자모집 
봉사시간 ‘주일 08:00-10:30 자격 보통 1증운전면허소지자 문의 율552-8200(사랑부) 

교회 비지용 성경잔송가를 잦슴니다 
교회에서는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안내석에 성경과 ξ팅가를 비치해 놓고 있으나그 동안 많이 분실되어 부족합니다 
본의 아니게 집에 가져가셨거나， 각 부서에 있는 교회비치용성경찬승가를 

속히 예배위원회실로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흩필특필E훌톨 

↑한냥대교 ’ 야옹호cH교 p t성수대교 
‘응‘ .. “‘-‘i ‘ ..... 

긴웰‘- - i1 ‘ -때 ..........-" 
평싫l 톨 영동선1，용 

런’l원 .’톨 !강냥E，워 .’ È.너 “ 1/샤 。 ~1E!!
.‘ - 역잉벽(7번 , 충-귀 상싱 • 

| 예배 안내 | 
구분 시간 장 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 ‘00 ‘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뻐외국어동시통역빼) 보L 단 U 

V 오후 3:00 본당 

(젊은0까드라는예배) 

찬 양빼배 오후 5:00 본당 
수요뼈배 I오전11:00 11 오후 7‘00 보」다 U 

금요집 회 오후]:(얘 보L 다 U 

새 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 기도원안내 | 
차량 

버스 오전 10:00본당앞출발 

저1 705호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 

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 

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 

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 

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 

유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 

를 확신하며 , 예수 그리스도 

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 
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에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 

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 

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 

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 

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 

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 

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 

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 

어져가게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 

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 

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되게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 

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 

여주소서. 

섬·기·는· 분· 틀 j 
l 우|임목사 김성관 

l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신교위원징 성경녕구잉깅 딩혹 ,71 -’교구집 교구퀴원징 교구위원회 1교구 기획위원r 〕교그 어바다부 

융인현 최대원 염필성 강모용 오정헌 여성기 류병회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선교위원 봉사위원징 E션3부징 구쩨부징 자교육위원징 3교구 내학를 17.교구 신교위원회 9교구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여국근 김교성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친앙위원징 3교찜 8교구징 쩨 16교구징 봉A써원 15교구 '1교구 4교구 정년1부 16.교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유O변깅 g먼2부징 건축위원 쉰루G씬짧g 시링부징 8교구 6교구 「고구 2고구 ’‘교+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이하영 고광환 김황곤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법인운영위원 빼위원댐 재정위원장 기획위원장 진도위원징 14.교구 외신부 1찍구 ‘3교구 1드。T닙 

이병욕 안종욱 임무천 이종섭 최기홍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김A써원징 기도원김 뼈2교육위원징 째1교육위원징 성해부징 

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l 찬앙감독 강임구 
15，교구징 행정위원징 직능진도부징 새]댁부징 14교구징 · 강 도 사 김윤식 김성겸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깅축위원 신흔7엠부집 선교위원 전도외원 9교구징 l 여전도사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정연회 신통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12교구징 당회부서기 O맨진잉대징 소밍부장 1드。-닙「X。| 9교구 4교구 3교구 14교구 17교구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입0까닐진S때징 실로임짧4징 E때부징 징년4부징 트에|부징 1u.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j교구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조옥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기브E 엘전g때싱 벨열진앙대장 때H떼브잉 징년1부장 행징위원 7교구 16.교구 12교구 2교구 11교구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중등J부징 유치부징 뼈배위원 1t1!f닝지。 중등1부장 19.교구 1교구 15.교구 9교구 

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패숭 김영은 l 단기선교사 강기엽 (스리링케 
z드。TbX。} 영이부징 유년부장 중등2부장 유이부징 

• 단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 l스리랑카)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트) 

새 가 족 · 을 환 · 영 합 니·다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723 신정옥 장년1부 733 안요한 11 청년2부 이천애(4) 

724 김창봉 1 장년1부 734 문장욱 12 소망부 

725 김수미 1 대학부 735 홍영자 12 장년1부 신성숙(12) 

726 손미선 1 청년2부 이수근(1 ) 736 권태수 15 청년2부 

727 이용기 4 청년2부 이홍기(4) 737 박은미 15 청년2부 

728 박원식 9 바울 738 -è고 。r~ζ 9 바울 

729 한탁삼 13 장년1부 최봉순(7) 738 이현옥 17 청년2부 박부미(17) 

730 고상호 7 청년2부 739 김영회 19 대학부 

731 이덕재 7 장년1부 최봉순(7) 740 최윤회 19 청년1부 임창순(10) 

732 최문주 9 청년2부 임창순(10) 741 임남혁 19 청년1부 김진협(19)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당 200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디 


